
태광산업, 탄소섬유 2-3배 증설
도레이첨단소재·효성과 3파전 예고 … 시장상황 고려 후 확대

태광산업(대표 최중재)이 탄소섬유 사업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중재 태광산업 사장은 4월17일 서울 신문로 씨네큐브에서 열린 <사회공헌 선포식>에서 “시장상황이 좋아

지면 탄소섬유 생산량을 2-3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상황이 좋아질 때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글로벌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탄소섬유를 미래 성장동

력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2012년 3월 1500톤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국내 탄소섬유 시장은 태광산업, 도레이첨단소재, 효성이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도레이첨단소재는 4월3일 경북 구미에 생산능력 2200톤의 1호기 공장 준공과

함께 2014년 3월 가동 목표로 2500톤의 2호기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효성도 최근 2000톤 공장을 완공하고

4월 상업생산에 돌입한다.

그러나 태광산업이 생산능력을 2-3배 끌어올리면 최대 5000톤 가량으로 1위로 올라서게 된다.

최중재 사장은 “다만, 탄소섬유 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여서 매출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국내시장 경쟁에 대해서는 “원료부터 수직계열화를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일본과 아직은 기술력 격차가 크다”며 “본격적으로 경쟁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차분히 기술력을 쌓는 등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화학사업부 출신인 최중재 사장은 부방테크론, 한무컨벤션 대표이사 등을 거쳐 2013년 2월 태광그

룹으로 자리를 옮겼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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